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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부 동정자료

보도일시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3. 10. 17.(화)

국립해양조사원 찾아 해양조사 현안을 
점검하고 방사능 조사 직원 격려

- 박성훈 해수부 차관, 국립해양조사원 본원과 해양2000호 방문 -
- 해양조사 업무의 중요성 및 철저한 안전관리 강조

 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0월 17일(화) 해양조사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

하기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을 방문했다.

  먼저, 박 차관은 부산항 제5부두에 정박해 있는 ‘해양2000호’를 찾아 

북태평양 후쿠시마 방사능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돌아온 담당자들의 노고를 

격려하는 한편, 방사능 조사 시 특별히 안전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.

  다음으로, 부산 영도구에 있는 국립해양조사원 본원을 방문하여 친환경 

하이브리드(Hybrid) 해양조사선(4,000톤급) 건조와 기후변화로 인한 복합

재난 발생에 대비한 해안침수예상도 제작 현황을 보고 받고, 실질적인 

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.

  박 차관은 “국립해양조사원은 우리나라 관할 해역의 해양관측, 수로측량, 

해도제작 등 해양조사를 담당해온 명실상부한 종합해양정보 국가기관으로서 

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.”라며, “해양강국을 실현하고 국민의 안전과 

편의를 제공한다는 사명감으로 지속해서 해양조사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.”

라고 당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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